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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며 예수님을 배반할 유혹이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듯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과 핍박을 달게 받으며 인내하였다.

하나님의 말씀도 평상시 편안할 때에는 지키기가 쉬워 보인다. 그러나 생활이 어려워지고, 이런 저런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올 때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그럴 때 신자들이 넘어간다. 조금
만 더 참고 인내하면 우리의 믿음도 한 단계 성장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도
망간다. 그러면서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는지 모르겠다고 한다. 목사님 탓, 교회 탓만 한다. 아니다. 
우리를 성장케 하려고 도전과 어려움을 주기만 하면 도망가고 그 훈련을 안 받으려고 기를 쓰고 피하
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인내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믿음을 지키면 어떤 축복이 임하는가? “네가 나
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라고 약속해 주셨다. 예수
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사는 자들은 누가 지켜주는가? 예수님께서 지
켜 주신다. 어떤 유혹과 시험이 온다하여도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시는 것이다. 어떻게 살
아야 할 것인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지켜보려고 애쓰지만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
니면 예수님께서 발 벗고 나서서 지켜 주시는 인생을 살 것인가? 

끝으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런 당부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다. “내가 속히 임하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었는가? 이미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
하고 인내로서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었다. 이것을 끝까지 빼앗기지 말고 지키라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칭찬으로 만족하거나 안주하지 말고, 교만하거나 자고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같은 믿음을 지켜 
나가라는 말씀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 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세월이 흐르면 부식될 비석에 
무슨 거창한 말을 남기며 이름 석 자 새기기 위해 애쓰고 고민할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치 
않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답게 살고 인내하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면 영원히 남을 이름, 예
수님이 보장해주는 이름을 영원한 하늘나라에 새겨주시는 것이다.  

결국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교회와 성도가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이 아니었다. 그러
니 환경을 탓하고 적은 능력을 탓하지 말자. 그것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역전의 교회와 성
도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말고 인내함으로 끝까지 그분의 말씀을 지켜 나가자! 그러면 어떤 
시험과 시련도 두렵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또한 우리를 열린 문으로 사용하셔
서 예수님과 우리를 핍박하고 반대하던 자들이 굴복하며 예수님과 교회 앞으로 나오는 도전과 새 생명
의 역사가 함께 할 것이다. 예수님을 변함없이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지켜주심과 



면류관과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기둥과 영원히 남을 이름을 빼앗기지 않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
지 않겠는가! 

 


